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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영화테크(대표 김지연)가 국내에서 직접 

‘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’ 가공·생산 공

장 준공을 앞두고 있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

이 집중되고 있다.

영화테크는 경남 진해에 위치한 영화금속

(주)으로부터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

(이하 ‘나사식 관 이음쇠’) 사업을 인수해 국내

생산(가공)을 목표로 KS, ISO 등 모든 품질인

증을 취득하고 인천에 건설 중인 공장도 조만

간 준공할 예정이다.  

이에 앞서 영화금속은 주업종인 자동차부품 

및 일반주물제품 생산에 주력하기 위해 나사식 

관 이음쇠 생산을 중단하고 올해 3월 영업권과 

생산설비, 재고물량을 영화테크에 매각했다. 

“짝퉁은 물렀거라!” 나사식 관 이음쇠 품질혁신 기대
(주)영화테크, 인천 서부산업단지에 가공생산 공장 건설

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화테크의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생산공장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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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화테크의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생산공장 전경

그동안 나사식 관 이음쇠 사업에 관심을 보

였던 영화테크는 탭핑기 33대를 비롯한 가공 

및 검사설비 일체와 완제품 300여 톤, 중국공

장의 주물금형(소재금형) 설비 일체를 인수했

다. 또 영화금속과 거래하던 31개 판매 대리

점들의 영업권도 그대로 인수해 완제품을 현

재 판매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.

영화테크는 인천시 서부산업단지 내에 약 

3,306m²의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생산공장

(사무동, 기숙사 포함)을 건설 중이다. 현재 막

바지 공사가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 공장을 

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. 생산인력

(약 35명)도 채용 중에 있다.

김지연 대표는 “현재 영화금속에서 인수

한 가공·생산설비를 공장에 설치 중”이라며 

“중국에서 소재를 들여와 나사식 관 이음쇠를 

100% 직접 가공해 격이 다른 최고의 제품을 

생산하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특히 짝퉁 한국산 나사식 관 이음쇠가 판

치고 있는 시장에서 영화테크의 직접적인 가

공·생산은 공정하고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과 

함께 배관자재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

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 현재 나사식 관 이

음쇠 시장에서는 중국산 나사식 관 이음쇠를 

수입해 국내 공장 KS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

한국산으로 허위 판매(덤핑)하는 일부 업체들 

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

보고 있는 상황이다.

김 대표는 “소재는 중국에서 가져오지만 국

내에서 직접 전량 가공·생산하기 때문에 고

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”며 “앞으로 고객의 요

구에 한층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

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  

영화테크가 영화금속으로부터 인수한 나사식 가단 주철제 
관 이음쇠 가공·생산설비

영화테크가 영화금속으로부터 인수한 완제품. 현재 판매 대
리점에 공급하고 있다




